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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4. 10. 22.(화) 배포 시 배포 2024. 10. 22.(화)

배추 도매가격 하락폭은 커지고 있으며, 
올해 김장 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

<보도 주요 내용>

  10월 22일(화) 국민일보 「40% 뛴 배추값…주부들 “올해 김장 미루겠다”」

기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배추 가격이 비싸서 김장 시기를 11월 하순 이후

로 미루겠다는 비율이 62.3%에 달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배추 가격은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지속 하락 중이며. 주산지인 충남·

호남 지역에서 본격 출하되는 11월 상순에 하락폭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배추 출하 지역은 강원, 충북, 경북을 지나서 경기와 충남 서해안 

일부 시군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11월 상순에는 주산지인 전남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주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고점이었던 9월 중순(9,537원/포기) 대비 

43% 하락한 포기당 5,435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배추 도매가격(원/포기): (‘24.9.상순) 7,415 → (9.중순) 9,537 → (9.하순) 8,233 → (10.상순) 8,299 

→ (10.중순) 7,568 → (10.21) 5,610 → (10.22) 5,309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김장의향 시기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김장의향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은 10월말에서 12월하순까지 김장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별로는 11월 하순이 가장 많고, 11월 중순과 

12월 상순은 유사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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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도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에 김장을 하겠다는 의향이 72.8%였고, 

올해는 73.7%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소비자 김장의향 조사결과(단위: %) >

구 분 ~10월하순 11월 상순

‘23년 4.2 14.4

‘24년 3.3 11.5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